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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국은 지 조사를 수행하여 수집,생산된 기록을 통해
통 민속의 원형(原形)을 남기고 보존하 다.그러나 최근 도시화,산업
화되는 사회 변화의 추세 속에서 민속학계는 통 민속뿐만 아니라
차 도시 풍속에 유의하면서 새롭게 변화해가는 일상 인 생활 문
화로 변을 넓 가고 있다.이와 같이 민속의 의미가 변화되고 확장됨
에 따라 지 조사를 통해 수집,생산되는 기록도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본 연구의 목 은 ‘사회 변동에 의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이 변화한 것이 민속의 지 조사를 통해 수집,생산된 기록에 어떠
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 사회 인 변동에 의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이 어떻게 변화하 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토 로 민속 기록의 성격
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아보았다.민속 기록의 성격 변화는 민속 기
록의 정리 방식과 시청각 자료의 역할 그리고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라
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 의 내용을 바탕으
로 민속아카이 가 이러한 민속 기록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 다.
1960년 이후 규모 민속조사사업이 수행되기 시작하 고 그 결과
많은 민속보고서와 민속지가 발간되었다.이 시기 민속은 개항기 이후
반속의 의례와 풍속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인식구조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민속은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 히 조사가 이
루어져야 하는 고정 이고 고유한 상으로 인식되었다.이러한 민속의
원형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과제를 해 문 인 지식을 가진 조사자를
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민속 조사의 결과는 주로 연구자,조사자의
지식에 의해 히 가감되고 편집된 형태의 조사보고서,민속지 형식으
로 생산되어왔다.시청각 자료는 주로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한 보조
인 자료로서 결과물의 발간이 완료되면 각 부서나 자료실에서 보 하
다.
1990년 이후 민속의 심은 차 도시 민속,일상생활사와 같이 유
동 인 ‘재’의 민속으로 옮겨온다. 국이 도시화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이 동질화되면서 도시를 심으로 한 새로운 풍속이 생겨났
다. 한 농 사회의 와해와 개항기 후를 기억하는 세 의 노령화 등
으로 통 인 민속의 은 그 의미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근 와
를 경험한 일반 시민의 경험과 기억이 민속의 주요한 심사로 떠오
르면서 민속은 차 잠재 연구 가치를 지닌 기록화의 상으로서 의미
를 갖게 된다.당장의 시 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 인 활용을 한 충실한 기록화가 요구되는 것이다.그 결과 재
의 모습을 있는 그 로 보여 수 있는 ‘원자료의 모음’이 새로운 민속
기록의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자,연구자에 의해 보고서로 간행되었던 민속 기록의 특성은 차
달라지고 있다.시청각 자료를 비롯한 사진,질문지,조사 노트와 같은
다양한 민속 기록이 보고서의 편제에 편입되지 않고 독립 인 기록으로
리되기 시작한 것이다.각각의 기록은 하나의 지 조사라는 큰 범
안에서 상호간의 맥락을 유지하는 아카이 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향후
민속학의 민속 기록 리에서 기록 리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부분이
차 확 될 것이라 생각한다.하나의 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보고서
를 작성하는 작업 이외에도 각각의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여 주제별,
매체별로 리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속아카이 는 민속 기록이 가진 정보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심축으로서 역할이 기
된다.민속아카이 는 민속에 주목하는 민속학계가 민속 기록의 정
보화를 구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단순히
방법론 으로 기록을 리하는 기술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으로
사회 ,학문 의 변화에 의해 민속 기록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을 이해한 토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속 기록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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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기록을 이해하는 일은 모든 형태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이유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기록이 어떤 에서 어떻게,왜 생산되
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기록의 본래 ,잠재 쓰임을 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1)그런데 기록을 생산하는 목 과 방식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진다.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록이 생산되는 목 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피는 것은 기록의 가치와 본질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작
업일 것이다.본 연구는 민속에 한 연구가 농 사회를 심으로 한
통 인 풍속뿐 아니라 도시 풍속에도 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민속 련 기록이 이와 어떤 계를 가지고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해방 이후 한국은 속한 근 화와 그에 따른 례 없는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우리 것’을 찾고 보존하기 한 노력을 기울 다.이는 통
인 사회가 빠르게 근 화되어 가는 시 에서 필연 으로 나타난 움직임
이기도 했고 국가의 정체성을 내외 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
결되기도 하 다.민속 분야의 지 조사도 ‘우리 것’을 찾고 보존하는
것을 우선 인 목 으로 하 다.특히 민속이 민간 승에 의존하여 맥을
잇는 무형(無形)의 것이기 때문에 민속의 모습을 발굴하고 확인하기
하여 지 조사를 수행하는 일이 요하게 여겨졌다.이러한 지 조사
를 통해 수집,생산된 기록을 통해 민속의 원형(原形)을 과 사진처럼
유형(有形)의 형태로 남기고 보존하 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산업화되는 사회 변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 것’을
발굴하고 확인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통 민속의 승을
담당해온 농 사회가 축소되고 개인화된 도시 생활이 지니는 비 이
커지면서 민속이 갖는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민속학계는 통
1)제임스 오툴(JamesM.O'Toole),이승억 역,『기록의 이해』,진리탐구,2004,
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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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뿐만 아니라 차 도시 풍속에 유의하면서 특히 새롭게
변화해가는 일상 인 생활 문화로 변을 넓 가고 있다.이와 같이 민
속의 의미가 변화되고 확장됨에 따라 지 조사를 통해 수집,생산되는
기록도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컨 , 의 일상 인 생활 문화를
조사할 때의 기록은 통 인 민속의 원형을 조사할 때의 기록과 다를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사회 변동에 의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이 변화한 것이 민속의 지 조사를 통해 수집,생산된 기록의 성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단계 으로 물음을 해결하
면서 어떤 이 달라졌는지 알아본다.먼 2장에서 민속 기록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기별로 어떤 기록이 수집,생산되었는지 알아본다.3
장 1 에서는 사회 인 변동에 의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이
어떻게 변화하 는가를 검토한다.이를 토 로 3장 2 에서는 새로운 민
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에 따라 민속 기록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
하 는가를 알아본다.민속 기록의 성격 변화는 세 가지 측면,민속 기록
의 정리 방식과 시청각 자료의 역할 그리고 민속 기록의 서술 에서
살펴보았다.4장에서는 최근 극 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속아카이 가
이러한 민속 기록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이는 3장에서 도출된 민속 기록의 변화상을 토 로 상을 새롭게 해석
해보려는 노력이다.
연구 상은 민속의 지 조사를 통해 수집,생산된 기록이다.민속의
지 조사를 통해 수집,생산된 기록은 범 한 민속을 아우르며 민속
을 상으로 만들어진 기록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호 활동을 통해서도 회의록,문화재 리 장,기록 화 등 많은
기록이 나왔다.2)그러나 무형문화재에 한 기록은 문화재보호법을 토
2)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유산에 한 기록화가 시작되었다. 재
에 이르기까지 무형문화재의 승을 해 기록 화 150편,기록 도서 75권 그리
고 음반 기록물 21건이 발행되었다(문화재청문화재 리연감,2005). 능민속연구
실은 기능종목의 경우 공 품 제작의 체 과정을 수록하고 능종목은 실연의
체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기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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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화재의 기록화에 한 법 의무를 수행하고 정책 차원에서 문화
재의 원형을 승하기 해 국가사업으로 생산된 기록이 부분을 차지
한다.3)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그 에서도 요무형문화재
를 심으로 종목에 있어서 한정 인 기록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
서 한계를 갖는다.
연구 시기는 국 인 민속 분야의 지 조사가 시작된 1960년 이후
이다.1960년 는 해방 이후 일제의 학문 기와 한국 쟁의 상흔에
서 벗어나 민속의 지 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이다.4)1950년 에
도 국문학계 연구자의 지 조사에 의해 무가,농요,민요,속담,야담 등
이 채집되었으나 국문학계를 심으로 한 기의 지 조사는 국가 기
, 학의 연구 기 ,지역자치단체 등이 심이 된 1960년 이후의 민
속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국문학계의 지 조사는 주로 연구자가 개
인 연구를 해 국문학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한 것이 특징이
다.이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상은 1960년 이후의 민속 지 조사
를 통해 수집,생산된 기록에 한정하 다.
민속의 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생산된 기록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
펴보았다.선행 연구의 주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수 있다.첫째,기
록의 수집 방법에 한 것으로 주로 지 조사를 통한 기록의 수집 과정
무형의 기 · 능을 체득하고 있는 보유자의 생애와 승계보, 승 황도 지
속 으로 기록화하고 있다.무형문화재 련 행정 기록으로는 2007년 이후 행정
기록 총 49건 1건,2007년 이 행정 기록 총 43418건 779건으로 총 780
건이 있다.행정 기록은 지정과 련한 회의록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의 지정
리,지원과 련한 기록이다.2007년 이 의 무형문화재와 련한 행정 기록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3)무형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법 용어로 문화재보
호법 제2조는 무형문화재를 “연극,음악,무용,놀이,의식,공 기술 등 무형의
문화 소산으로서 역사 · 술 는 학술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
1960년 반부터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민속경연 회
를 거쳐 연극,음악,무용,놀이와 의식,공 기술,무 ,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무
형문화재가 지정되었다.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실연할 수 있는 보유자가




에서 조사자가 취할 학문 과 방법론을 논한다.최근에는 건축이나
마을과 같이 이 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로 기록이 수집되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5)다음은 민속의 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생산
된 기록의 리에 한 연구이다.기록의 분류,메타데이터 요소의 도출
을 비롯하여 그 양이 방 하고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기
록의 리를 한 방안을 모색한다.마지막은 최근에 활발한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민속의 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생산된 기록
의 활용에 한 연구이다.민속아카이 , 자문화지도 등을 이용하여 기
록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이상의 선
행 연구는 민속 기록의 수집, 리,활용 문제에 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민속의 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생산된 기록의 수집,
리,활용의 방법에 한 선행 연구를 토 로 하되,기록 자체의 본질 인
성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민속 기록의
수집, 리,활용이 요하기 때문에 본질 으로 민속 기록이 어떤 배경
과 에서 생산되는지 그로 인해 어떤 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역사 ,사회 ,학문 향 속에서 기
록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방식을 이해할 때 기록의 수집, 리,활용도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5)조 배,엄운진,「건축가 아카이 구축 활용 방안 연구」(2009)/「이 남,마
을아르페 시론-마을 차원이-책,기록,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한 제안」(2008)/ 희,우동선,이우종,「한국의 건축 아카이 구축을 한 기
연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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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민속 기록의 수집과 생산
1.민속 기록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민속의 보존과 연구를 한 지 조사를 통해 수집,생
산된 기록을 ‘민속 기록’이라 부르기로 한다. 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포 인 민속 련 자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민속자료’를 사용했다.그
러나 민속자료는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요 민속자료 236호)과 같이 문
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 으로 보호하는 복식, 통가옥,마을
등인 민속자료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민속 분야의 지 조사를 통해 수집,생산된 기록을 지칭하기 해
민속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다면 민속 기록의 주제인 ‘민속’의 정의를 알아보자.민속은 단순
히 풀이하면 민(民)의 속(俗),민 의 풍속이다.그런데 민속의 개념은
1960년 국민속종합조사가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의 개념과 근래의 것
에 차이가 있다.풍속 자체는 물론이고 민속을 연구하는 도 바 기
때문에 이를 담는 용어인 ‘민속’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1장에서는 먼
일반 인 민속의 개념과 범 를 살피고 민속의 변화된 의미는 3장에
서 상세히 논하도록 한다.
민속은 작게는 개인의 육체 리를 한 생활부터 크게는 공동체 내의
인간 계와 공동 생활양식,그리고 자연과 인간 ·신과 인간 ·역사와 인
간 등과의 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과 인식체계 등을 총망라한 것이
다.6)장철수는 『한국 민속학의 체계 근』에서 민속이 8개 연구 분
야로 나 어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음
<표1>의 내용을 민속 기록이 조사 ·수집의 상으로 삼는 범 라고 보
면 할 것이다.즉 일반 으로 민속은 ‘특정 시기,특정 집단의 생활
6)장철수,『한국 민속학의 체계 근』,민속원,2000,p.156-15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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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기반
-사회 민속:일상 인 인간 계에 의해서 형성된 생활(가족,친족,
마을)
-경제 민속:생산과 소비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생활의 여러 측면
(의,식,주,생업기술 도구)
-의료 민속:생물체로서 인간의 육체를 보존하기 한 생활
(민간 의료)
-의사소통 민속: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와 몸짓의 사용과 생활
(언어표 ,비언어표 )
이차 표
-의례 민속:특정 념을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간의 의식을 확인하
는 행 (평생의례,세시의례,마을의례)
-연희 민속:집단 구성원 간에 여가 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행
(설화,민요,연희,민속놀이)
-신앙 민속:신, 는 자연 인 존재와 인간의 계에 한 해석
으로 형성된 행 (민간신앙,풍수,민속)
- 술 민속:미의식을 표 하는 행 (소리,춤,민화,공 )
<표1>민속의 8개 연구 분야
양식과 인식체계’로서 일차 기반인 사회,경제,의료,의사소통 민속 그
리고 이차 표 인 의례,연희,신앙, 술 민속을 다룬다.
※ 장철수,『한국 민속학의 체계 근』,민속원,2000,p.159
민속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민속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작
업이 요한 기반이 된다.주지하듯이 민속은 유형(有形)의 상이 아니
라 추상 인 생활양식이다.민속은 개 구 (口傳)등 비문자 수단에
의해 승되기 때문에 이에 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지 않다.주자가
례(朱子家禮)와 같이 (冠)·혼(婚)·상(喪)·제(祭)사례(四禮)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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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한 문헌이 있지만 이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고 이
러한 법 자체가 민속을 온 히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까닭에
민속을 조사하여 유형(有形)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민속을 보존하고
연구하는데 필수 이다.한국은 문화인류학의 지 조사 방법론을 용
하여 통 인 민속이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된 표본 집단 내지 공간을
상으로 지 조사를 수행해왔다. 지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속 연구
보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축 하는 것이다.
지 조사(現地調査)라는 말은 인류학에서 말하는 ‘fieldwork’를 번역한
말이다. 경수,송석하를 비롯한 학자들은 조사라는 용어가 식민통치 상
황에서 조선인과 조선 문화를 통치를 한 리 상으로 보고 조선민속
을 조사한다는 맥락에서 이용되었다고 지 해왔다.7)이러한 이유로 지
조사 신 ‘당지연구(當地硏究)’,‘당지답사(當地踏査)’,‘지연구(現地硏
究)’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한 노력도 있지만 보편 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재는 ‘민속 조사’,‘지 조사’라는 단어가 한국 민속학계 혹은 인
류학계에서 일반화되어 ‘민속학 연구 혹은 한국문화 연구를 한 자료수
집’이라는 의미로 쓰인다.8)
지 조사를 통해 어떤 기록이 수집,생산되는가를 살피기 해 먼
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지 조사는 조사주제나 마
을의 상황,제보자의 상황,조사시 의 상황 등 많은 변수가 있고 연구자
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 의 하나로써 채택되기
때문에 일정한 원리를 용하기는 어렵다.9)그러나 크게 보면 지 조사
는 개 면담 조사, 찰조사로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질문지 조사를
한다.10)면담조사는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에 하여 구두로 질문하여 그
답변을 노트에 필기하거나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법이다. 찰조사는 조
7)김시덕,「한국민속학의 지조사연구 방법론」,『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1』,국립
민속박물 ,2005,p.41~42참조
8) 지 조사의 의미에 한 내용은 김시덕, 의 (2005),p.41~43참조.
9)김시덕, 의 (2005),p.68
10) 지 조사와 질문지 조사에 한 방법은 배 동,「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
성법」,『민속연구』제12집,안동 학교 민속학연구소,2003,p.16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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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직 사람들의 이런 런 행 를 으로 목격하여 노트에 간략하
고 신속하게 는 방법으로서 그 과정에서 부분 으로 녹음과 사진 촬
이 이루어진다.질문지 조사는 사 에 질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뒤에
응답을 서면으로 받아내는 방법이다. 를 들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지역편의 조사경 를 보면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와 표본
지역 심의 지조사라고 되어 있다.11)이처럼 주로 면담 조사와 찰
조사 그리고 질문지 조사를 통해 민속의 지 조사가 이루어진다.그리
고 이 과정에서 민속 한 기록을 확보하게 된다.
민속의 하 분야 세시풍속에 한 조사의 를 통해 보다 자세한
지 조사 과정을 살펴보자.세시풍속은 다달이 행해지는 복합 인 문화
상인데다 오늘날에는 거의 단 되어 체로 기억을 더듬어 조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조사 상에 하여 정확하고 풍부한 사실을
달해 수 있는 지의 주민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련사물과 상을
찰한다.제보자는 가능한 그 지역에서 평생을 거주한 주민을 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세시풍속 조사는 우선 조사지역과 련된 문헌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된 후 지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헌 조사를 포함한 세시풍속의 지 조사 과정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12)
(1)기 문헌조사:조사지가 결정되면 문헌에서 그 지역 련 자료를 찾
는다.읍지(邑誌)류,문집류,세시가요,가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섭렵할 수 있다.
(2)마을에 한 각종 정보수집:마을의 성격과 황을 악하여 세시풍
속과 련되어 있거나 그 지역에서 그러한 세시풍속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
(3)세시풍속 반 조사:사실상 오늘날 ‘세시 장’을 구체 으로 조사하
11)허용호,「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 조사방법에 한 고찰」 ,『한국민속종합조
사의 성과와 민속학사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2011,p.243
12)세시풍속 장 조사 방법에 해서는 김명자,「세시풍속과 의례」,『민속 조사의
장과 방법』,민속원,2010,p.170~17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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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여 찰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이미 퇴색된 것에 해 제보자의
기억과 체험을 토 로 재구성해야 한다.때문에 제보자와 만나 직
질문과 답변을 듣는 면담형식이 보편 으로 이루어진다.조사자가
체 내용을 기억하여 제보자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여러 제보자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경
우나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한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차
례에 걸쳐 면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4)참여 찰을 통한 집 조사:가능하다면 세시풍속 조사도 참여 찰방
법을 취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당일에 참여하는 단순참여가 아니라
세시풍속을 행하기 해 비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상황을 소상하게
조사한다.
(5)보충 조사:조사한 내용을 기술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기 때
문에 보충조사가 필요하다.
(6)자료 정리:조사된 자료를 오래 두었다가 뒤늦게 정리하다보면 자세
한 내용을 잊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조사 자료에 한 기억과 혼재되
기도 한다.조사를 마치면 가능한 빨리 조사내용을 정리해야 조사자의
자의 인 정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정리를 하면서 락된 부분,보충
해야 할 부분을 악한다.
(7)사진 상자료의 확보:제보자의 구술을 녹음하는 것과 함께 사
진촬 은 필수 인데 사실상 세시풍속의 경우 민간신앙에 비해 사진자
료가 단히 드물다. 기시하거나 공개를 꺼리는 비의(秘 ) 인 신앙
형태 등은 촬 시 주의가 필요하다.디지털 카메라로 은 자료는
CD에 담고 촬 한 자료는 바로 디지털화하여 DVD로 제작하는 것이
좋다.사진이나 상자료 역시 기억에서 멀어지기 에 즉시 기록해둔
다.
이와 같은 지 조사가 수행되면 민속에 한 여러 기록이 수집,생산
된다.먼 조사 과정에서 마을에 있는 장부,편지,도면,박물이나 주민












수합된 질문지,조사 노트 그
림,사진,동 상,녹음테이
지 조사 종료 후 조사자
조사보고서,민속지,사진집,자
료집,주제․지역별 아카이
이 생산하는 기록도 있다.질문지 조사에서 수합된 질문지,제보자의 말
이나 찰한 내용을 옮긴 조사 노트와 그림,조사 기간 동안 촬 한 사
진,동 상 그리고 구술이나 노래 등을 녹음한 녹음테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 조사가 끝난 후에는 조사자가 기록을 정리하는데,이를
토 로 조사보고서,민속지를 작성하기도 하고,사진집,자료집으로 묶기
도 한다.최근에는 조사가 끝난 뒤에 주제별,지역별 아카이 로 구축하
는 경우도 있다.이처럼 민속 기록은 민속의 지 조사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메모,장부,박물,도면,사진,동 상,음성 기록부터 지 조
사 이후 정리된 자료집,사진집,민속지,민속보고서,민속아카이 까지
다양한 형식이 있다.
<표2> 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되는 민속 기록
2.해방 이후의 민속 기록
시기별로 민속 지 조사를 통해 어떤 기록이 수집,생산되었는지 살
펴본다.해방 이후 그 지 않아도 과거 식민지 문화정책의 향을 받은
데에다가 한국 쟁,근 화로 인해 빠르게 소멸하는 통 민속의 보존을
해 민속 기록이 수집,생산되기 시작하 다.특히나 한국의 근 ·
민속은 변동이 매우 컸고,우리 20세기 사회의 특성을 규정짓는 말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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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산업화,자유와 민권은 통 민속사회의 곳곳에 범 하게 향
을 미쳤다.13)근 화를 겪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 배
경에서 통 민속의 보존이 시 한 과제로 인식되었다.과학화,서구화
새마을 사업을 통한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속도로 괴 소멸되
어가는 통문화에 한 재인식과 함께 통을 발굴,조사한 민속지 작
업을 통한 기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실하게 인식한 것이다.14)
해방 후 일제의 모든 학문 기(taboo)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민족문화를 찾겠다는 국학의 일익으로 민속학도 활기를 되찾게 되었으나
한국 쟁을 겪는 국가 혼란으로 인해 약 10년 동안 민속학의 본령인
지 조사는 어려운 형편이었고,해방 연구들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
을 뿐이다.15)해방 후 민속학계는 국문학도들이 심이 되어 민속지를
정리하는 등 연구 방법으로 국문학 ,역사학 근 방법이 주류를 이
루었다.1950년 에 활동한 민속학자들은 주로 민요와 민속극 분야를,
1960년 민속학자들은 민간신앙과 구비문학 분야를 집 으로 연구한
것이 특색이다.16)국문학계가 심이 된 1950년 와 1960년 는 주로 설
화·무가·속담·민요의 채집을 기반으로 한 자료집과 연구자들의 연구 성
과가 발표되었다.
1960년 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문화 정책 차원에서 통 문화의 보존
을 한 제도와 기 을 마련하 다.17)민속과 련된 표 기 은 문
화재 리국( 문화재청)산하에 1966년 신설된 한국민속 ( 국립민속
박물 )과 1969년 문화재연구실( 국립문화재연구소)이다.18)문화재 리
13)김일권,「근 민속의 변동과 한국민속종합조사」,『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
와 민속학사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2011,p.308
14)이기태,「지역별 조사 성과의 의미」,『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2011,p.37
15)이두 ,장주근,이 규,『한국 민속학 개설』,일조각,2004,p.33
16)이두 ,장주근,이 규, 의 (2004),p.33~35
17)문공부( 문화체육 부)문화재 리국 설치(1961), 국민속 술경연 회 연
례 개최(1961),문화재보호법의 제정(1962),문화재 원회 설치(1964),문화재 리
국 산하한국민속 개 (1966),문화재 리국의 국민속종합조사 실시(1968),문
화재 리국 문화재연구실 신설 민속계 설치(1969)등 보 제도화가 개되
었다(김일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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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부락제당』(1968)과 문화재연구소의 민속종합조사보고서 지역편
(총12권,1968~1980)은 통 문화의 보존을 한 기 을 통해 본격 으
로 생산되기 시작한 민속 기록이다.이러한 국민속종합조사는 (官)주
도의 규모 로젝트를 통해 련 인원과 단체를 동원하여 수많은 민속
기록을 집 하 다는 에 그 특성이 있다.19) 국민속종합조사는 지역
편의 종료 이후에도 2011년까지 44년간 주제를 달리하여 지속 으로 발
간되었으며 조사 규모와 보고서의 양(총 58권)에 있어 한국 민속 기록의
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1970년 한국은 새마을 운동과 함께 가속화된 경제 성장의 향으로
삶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했다.사회 곳곳에서 가난의 망령인 미신 타
운동이 벌어지는 한편, 삶이 자리잡아가는 공간에서 사라지는 풍
습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민속 기록의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이 가운
데 해방 이후 20년간 소멸하고 변질되는 우리 민속 문화의 국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0)1970년 에는 1960년 말에 시작된 문화재 리
국의 지역별 민속종합조사(1968~1980)가 본격 으로 이루어졌다.지역별
민속종합조사에는 문화재 연구소뿐 아니라 국의 시·도·군의 직원과 해
당 지역 학 학의 연구자,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가 참여하
다.21)1970년 말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앙연구원)의 구
비문학 계 발간을 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1980~90년 는 경제 개발에 따라 새로운 사회 주체로 성장한 서민의
18)문화재 리국은 1961년 문교부의 외국으로 설치된 이후,1968년 문화공보부의
외국으로 옮기게 되었고,1975년에 문화재 연구소와 민속박물 을 설치하 다. 문
화재관리국  2004년에 문화재청 로 승격되었다(강 원, 2011).
19)강정원,「한국민속종합조사의 민속학사 의의」,『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2011,p.347
20)김일권,「근 민속의 변동과 한국민속종합조사」,『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
와 민속학사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2011,p.318
21)매년 한국문화인류학회는 해당 도에 있는 민속 련 교수들과 교류하며,표본
조사 마을의 선정 등으로 그 선도(先 )를 부탁하는 력 계를 반복해 나갔다
(장주근,2011).약 10년간의 민속종합조사 기간 동안 민속학계를 포함한 통문
화 련 학계의 문가들을 부분 활용하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기
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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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생활문화에 심을 집 하던 시기이며,민속 기 뿐만 아니라 각종
학회와 문 학자들에 의해 민속 조사의 주체가 매우 다변화된 시기이
다.22)더욱이 1990년 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 단 의 민
속 기록에 한 심이 높아져 지역 민속 기록도 생산되었다.이러한 민
속 기록으로는 남 학교와 경상북도가 공동 작업한 지역민속지인『경
북 악지』(1989),제주도의 문화 운동가들이 력한 제주의 마을 시리
즈,경기도 박물 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민속종합조사를 통
해 발간한『경기 민속지』,한국민속박물 의 도의 민속(蝟島의 民俗)
시리즈 등이 있다. 도는 내륙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의 불편 등으로 다
른 지역에 비해 우리의 고유한 풍속을 잘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단되
어 국립민속박물 이 민속조사 표본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이다.23)
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경상북도, 라남도,인천 역시를 상으
로 향 민속지 시리즈를 발간하 다.이 향 민속지 시리즈는 한국민
속종합조사 지역편이 1개의 도를 상으로 조사할 때 1개 도 체를 커
버하기 하여 주제에 따라 마을이 달라져,문화요소들 간의 유기
계를 악할 수 없었던 단 을 보완하기 해 1992년부터 추진되었다.24)
조사방법은 각 도별로 2개 마을을 정하고,그 2개의 마을을 심으로 각
문화요소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 마을을 집 으로 조사하 다는 의
의가 있다.한국향토사 국 의회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
부의 지원을 받아 국의 유명마을 상으로 한국의 통마을 시리즈
( 22권)를 발간하 다.이처럼 1980~90년 에는 국가 기 뿐만 아니라
각종 학회와 문 학자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민속 기록이 생산되었다.
22)김일권, 의 (2011),p.324
23)국립민속박물 ,『 도의 민속: 리원당제편(蝟島의 民俗 :大里願 祭篇)』,
1984,p.5
24)김시덕,「한국민속학의 지조사연구 방법론」,『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1』,국
립민속박물 ,2005,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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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년 이후의 민속 기록
2000년을 후하여 민속의 화두는 통 인 풍속에서 도시의
생활사로 옮겨온다.탈냉 ·탈이념의 시기를 지나면서 로벌 네트워킹
과 국 동질화,개인주의의 확 라는 특성을 띠는 2000년 에는 개인
화된 일상문화와 시민사회의 도시 생활 민속이 주목 받고 있다.25)민
속학자와 향토사학자들은 민속학이 과거의 민속뿐만 아니라 재의 민속
에도 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민속을 과거의 사라진 상
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을 강조한다.그 결과 도시 풍속과 일반
인 시민의 일상생활을 조사한 민속 기록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민속박물 은 최근 지역민속조사를 통하여 지역별로 일반 가정의
일상을 기록화하고 있다.가정의 살림살이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
의 지역민속지마다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보고서를 함께 발간하는 것이
다.2002년 개 한 서울역사박물 의 경우는 2007년부터 아 뉴타운·창
신동·동 문시장·명동 등 서울시를 상으로 도시민속조사를 통해 서울
의 도시 풍속을 기록한다. 남 학교와 남 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
는 민 생활사연구단은 “근· 를 경험한 민 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하여『한국민 구술열 』,『한국 민 의 구술자서 』을 비롯한
구술 자료집과 사진집 등을 발간했다.26)
이상에서 해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기별로 어떤 민속 기록이 수집,
생산되었는지 개략 으로 살펴보았다.본 연구는 이 에서도 1960년
이후의 민속 기록에 을 두었다.<표3>는 1960년 이후부터 재까
지 주요 민속 조사와 이를 통해 생산된 민속 기록을 민속 조사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이 목록은 민속 기록 련 연구에서 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민속 기록을 토 로 하 다.27)3장에서는 <표3>의 민속 기록을
25)김일권, 의 (2011),p.318
26)김주 ,「문화자료와 디지털아카이 의 구축:20세기민 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2호,2006,p.44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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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수행 시기 별 주요 지 조사와 민속 기록
심으로 민속의 새로운 의미에 따라 민속 기록의 성격에 어떤 변화가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0/『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민
속학회,2011/김시덕,「한국민속학의 지조사연구 방법론」,『한국민속학 일











이 조사는 한국 최














































작 후 사회문화 변
동에 따른 민속의 변





































































































28)제주의 마을 시리즈는 제주도의 문화운동가들이 주도한 마을지로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총17권의 마을지(마을의 민속지)를 발간하 다.(김시덕,「한국민속학
의 지조사연구 방법론」,『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1』,국립민속박물 ,2005,
p.54~55).
29)내용을 보면 총설편에서 속과 악무의 이론 인 부분을 개 하고 경북지역의
특성을 개 하 다.그리고 속편에서는 혼상제(冠婚喪祭)의 가례(家禮)와 향
례(鄕禮),동제(洞祭)를 다루었고,악무편에서는 민요,농악,여성군무,가면무극
(假面舞劇),무계악무(巫系 舞)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김시덕, 의 (2005),
p.54)
30)경기도의 민속종합조사보고서로써 1995년에 실시한 경기도민속종합조사 설문지
를 기 로 표본마을 선정을 한 비조사를 실시하고 1997년 3월 조사 집필자
회의를 거쳐 본격 으로 조사 보고서 작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차 사라져가
는 경기도의 민속을 조사하여 체계 으로 정리,기록,보존하기 한 목 을 가지





32)『까치구멍집 많고 도둑 없는 목 마을』(2002).『반속과 민속이 함께 가는 리
마을』(2003),『 당기기와 길 이 유명한 청운마을』(2004)등.
33)시범사업:2003년~2004년 (디지털성남문화 사업)
-본 사업(1단계):2004년~2013년 (60개 지역)
-본 사업(2단계):2014년~2023년 (편찬인증제 시행,150개 지역)
34)한국향토문화 자 은 디지털화된 민속지 같은 느낌을 다.사진이 올라와
있고,구술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35)『한국민 의 구술자서 』( 6권)(2005),『어제와 오늘:한국 민 80인의 사진
첩』(2005),『어제와 오늘2:한국 민 80인의 사진첩』(2007),『어제와 오늘3』
(2008),『한국민 구술열 』( 15권)(2007)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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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민속의 의미 변화에 따른 민속 기록의 변모
1.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변화
본 연구의 목 은 민속 기록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이 변
화한 것과 어떤 계를 가지고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여기서는
민속의 시기 구분인 근 민속과 민속을 토 로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련 연구의 논의를 통해 살
펴본다.1장에서 ‘민속’은 같은 시간과 공간 내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
활 문화라고 하 다.이와 같은 민속의 학문 정의는 시 와 무 하게
통용되는 것이지만 실질 인 민속의 의미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
한다.민속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과 한 련을 갖는데 시기마다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어느 때부터 민속
의 의미가 바 었다고 분 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다른 시기에 비해 다른 경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김일권은 근 민속의 변동을 고찰하면서 한국의 민속을 근 민속
과 민속으로 나 었다.36)근 민속 시기는 개항 이후 1980년 까
지를 말하고 민속 시기는 1990년 이후를 말한다.1990년 이후
세계화,도시화,근 화가 속히 진행되어 민속의 의미가 변화한 것에
비해 개항기 이후부터 1980년 까지는 부분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여
히 농 사회의 경향성이 연장되는 동질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세계화,도시화,근 화로 인해 근 민속의 의미는 변화
를 맞게 되는데 이를 앞선 시기와 구분하여 민속이라고 부른다.
먼 근 민속 시기의 ‘민속’을 살펴보자.1970년 민속 지 조사에
서 농 의 고령자를 상으로 구술을 채록한다고 했을 때 그 구술자가
36)김일권은 근 민속은 근 민속 시기와도 비교되는 구분으로서 이 때 근
민속은 양반 료사회가 지속되어 반상의 구별이 뚜렷한 개항기 이 의 구조 속에
서 서인의 민속 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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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는 한도는 1900년을 후한 시기일 것이다.그 다면 근 민속은
1900년을 후한 농 사회 민 의 풍속이라고 보면 할 것인가?사
실 “ 통 민속으로 혼합된 주자가례 규범의 혼상제례라든지 동제(洞
祭) 기우제(祈雨祭)등의 유교 속류(官俗類)등은 본래 반인(班
人)의 역”이었다.이러한 요소는 개항기 이후에 민속의 기층으로 확산
된 것이다.양반의 의례가 그 동안 통 민속의 이름으로 혼합되어 농민,
기층민의 민속이라 견강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요컨 ,근 민속
은 ‘개항기 이래 사회 변동에 의해 반상(班常)의 민속이 혼합되면서 나
타난 민속 상과 구조’로 볼 수 있다.37)
1990년 이후 근 민속의 의미는 변화를 맞게 된다.변화된 민속의
새로운 개념을 두고 앞의 근 민속과 구분하여 민속이라 일컫는
다.이러한 변동은 사회 인 향에서 비롯하 다. 국이 세계화,도시
화,산업화,네트워크화 되면서 지역 간의 삶의 모습의 차이가 차 어
들고 농 사회는 와해되었다.38)마을공동체가 격히 해체되는 바람에
더 이상 통문화의 승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39)도시 계획에 의한
주거와 주변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가 차 늘어나면서 삶의 풍속도
상당 부분 바 었다.개항기 이후의 풍속을 기억하는 1900년 후에
태어난 제보자도 고령화되어 그 이후의 세 가 노년층으로 진입하고 있
다.이러한 상황에서 근 민속,개항기 이후 반속의 민속이 혼합된 통
인 민속의 의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회를 보면서 2000년 반 이후 학계에서는 향후 민속 련
학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게 된다.이에
37)김일권, 의 (2011),p.322~324
38)임재해,「총론:마을민속 조사방법」,『민속 조사의 장과 방법』,민속원,2010,
p.24
39)임재해는『민속 조사의 장과 방법』에서 안동 하회마을은 지 문화 지로
북 는데도 인구 감소의 추세와 노화 상은 심각하다고 지 하 다.최근 30
년 만에(2010년 기 )인구가 6분의 1로 감소했고 50 이상의 인구가 반을 훨
씬 넘는다.하회마을은 국 으로 알려진 유명 지로서 여건히 상당히 좋은
마을이다.그런데도 10년 단 로 인구가 반씩 어들고 최근에는 감소율이 더
높다.그러므로 부분의 농 마을은 생명력을 부지하기 어려운 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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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과거 읽기의 시각 재 읽기의 시각 체
1990년 36편(92.3%) 3편(7.7%) 39편(100%)
2000년 60편(75.9%) 19편(24.1%) 79편(100%)
해 많은 연구자들이 통 인 민속 뿐 아니라 도시 풍속과 시
민의 일상 인 생활 문화에도 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말하 다.김
일권은 소멸되어가는 통 민속의 조사에 못지않게 21세기 시민 사회
의 일상생활사를 한 새로운 조사 방법론을 개발하여 양자에 균형을 추
구해야한다고 보았다.배 동은 ‘잔존 문화’와 ‘진행형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민속학 연구 상 구분했다.40)그는 지 까지 민속학계가 잔
존문화를 조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 다고 보았다.소수 마을에
남아있는 잔존 문화에만 집착하면 잔존 문화가 사라짐에 따라 민속학
연구 상이 차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진행형문화도 함께 다루어야
함을 주장했다.
장장식은 2000년 이후 민속학의 심이 재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면
서 “21세기 한국 민속학이 오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강의 합의
가 재의 민속학 시각”이라고 하 다.41)이러한 시각의 변동은 단
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근 민속 시기의 연장선상에서 조 씩 ‘재’
의 민속에 심을 갖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민속의
의미는 ‘개항기 이래 사회 변동에 의해 반상(班常)의 민속이 혼합되면
서 나타난 민속 상과 구조’로서 근 민속뿐 아니라 ‘ 도시 풍속
과 시민의 일상 인 생활 문화’로서 민속까지 담게 되었다.보다
극 으로 표 한다면 민속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표4>주요 민속 계학회지 소재 논문의 민속 분석시각42)
※ 장장식, 의 (2005),p.33
40)배 동,「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성법」,『민속연구』제12집,안동 학교
민속학연구소,2003,p.163~164 
41)장장식,「한국민속학의 역사와 망에 한 성찰」,『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1』,국립민속박물 ,2005,p.32~33
42)1990년 (1992~1993)와 2000년 (2002~2003)의 일정 시기에 발행된 주요 학회의
학회지(『한국민속학』,『비교민속학』,『역사민속학』)에 수록된 논문들의 시각
을 검토한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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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개념의 확장은 민속 연구의 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그 다면
민속 연구의 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근 민속에서 민속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 히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상이다.이러한
생각 속에는 시 와 더불어 민속지형이 지속 으로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여 히 민속은 ‘소멸’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43)김일권은 이와
련하여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조사 이 70년 뿐 아니라 80년 90년
를 지나 2000년 가 되어도 “사라져 가는 통문화로서의 민속”을 조사
하는 것으로 일 되고 있다고 하 다.그리고 조사의 시 이 다변화되거
나 재민속에 두어져 있지 않고,과거민속,그것도 이 민속종합조사사업
이 출발하던 1960년 로 맞추어져 있는 것은 좀 ‘기묘한 조사’라고 하
다.더구나 2000년 의 최근 지 조사도 가장 변화된 민속지형을 읽고
조사하려 하 던 것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여 히 잔존하여 있는 통 민
속의 흔 을 애써 찾아내고 이를 심으로 집 조사 서술하 던 까닭에
민속의 변화 측면보다 민속의 항존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44)즉,
근 민속의 조사 상은 재 온 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 이 순
간에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찾아내어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근 민속은 한 고정 인 원형으로 존재하며 이 원형을 기 으로 삼
아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는 상이었다.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지역편)를 보면 항목별로 어떤 민속이 어떤 형태로 잔존해있는지를 확
인하고 그 변화의 정도를 기술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여기서
발견되는 서술 방식 의 하나는 ‘본래 ~게 하나 지 은 그것이 남아 있
지 않고,~한 형태로 남아있다’와 같은 문장이다.민속의 원형을 밝히고
그것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한국민속종합조
사보고서 지역편이 취하는 하나의 이다.실제로 부분의 민속 지
조사는 항목별로 민속의 잔존 황을 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다.이러한 은 주제별 민속종합조사보고서와『경기민속지』에서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1978)』과 비교해 볼 때, 재
이 지역 무속의 상황이 조사당시(1977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
지 않았다.당시 조사되었던 무당들 에는 재 생존하는 이도 있
으며,당시에 이미 지 되었던 화쟁이패 무당의 잔존과 단골 의
존재 확인,이른바 서울식 강신무 굿의 성행 등의 모습을 이번 조
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민속조사의 무속신앙 조사가『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
과 연속성을 지니면서 역사 변화의 추이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45)조사 내용에서도『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
도편』의 조사 시기와 비교해서 어떤 이 유지되었고 어떤 이 달라졌
는가를 서술하 다.‘민속’이 변화로부터 보호해야할 원형으로서 다루어
지고 있는 를 확인할 수 있다.
의 논의를 종합해보면,민속은 외부의 향으로부터 지켜야 할 고정
이고 고유한 것으로서 보호와 복원의 상이다.근 민속의 역은
재를 사는 일반 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다.근 시기의 민속
은 일부 제보자와 통 민속이 보존된 집단에 한 문 조사와 연구
를 통해 발굴된다.근 민속은 그 자체로 소 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각 분야의 문가가 나서서 시 히 그 원형과 실체를 밝 야 하는 조사
와 연구의 상이 된다.
한편 민속은 시민사회의 일상생활과 도시의 풍속에 주목한다.
재 규모 재건축 이 의 공간을 기록하는 건축 아카이 ,명동이나 동
문시장 등 도시 풍경을 담은 도시민속지,일반 가정을 상으로 한 살
림살이조사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민속에 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
민속의 역에서 민속 연구의 은 근 민속 시기의 과 차
이가 있다.근 민속은 소멸해가는 것으로서 시 히 보존해야 하는 것
인데 비해 민속은 일반 시민이 경험하는 유동 인 의 일상과
풍속이다.이때의 민속은 고정 원형을 가지고 복원되는 상이기보다
45)경기도박물 ,『경기민속지Ⅱ-신앙편』,1999,p.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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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 민속 민속
시기 개항기~1980년 1990년 ~최근
민속의
개념
개항기 이래 사회 변동에
의해 반상의 민속이 혼합되어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시
히 그 원형을 보호,복원
해야 하는 상
- 문 인 조사와 연구가 필
요
-일반 시민이 경험한 근∙
의 일상사와 풍속으로서 시
간에 따라 유동 으로 변화
하는 상
-향후 잠재 이용을 해 근
민속을 풍부하게 기록
화 하는 것이 필요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는 생활양식과 인식 체계’이다.
민속의 기록을 수집 생산할 때에는 근 민속과 마찬가지로
문 인 조사와 연구가 요구되지만 비 문가,일반 시민의 역할도 증
한다. 민속은 과거의 습과 의례를 잘 기억하는 제보자가 하는
민속이 아니라 동시 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이 하는 민속이다.때문에
민속은 문 인 조사와 연구보다 잠재 활용을 한 기록화의
상으로서 더 의미를 갖는다. 민속은 당장의 연구 가치도 가지고 있
지만 기록화를 통해 미래의 학문,문학, 술 등에 이용될 잠재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아래의 <표5>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근
민속과 민속의 의미를 간략하게 비교하 다.2 에서는 이 같은 민
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변화가 민속 기록의 성격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5>근 민속과 민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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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속 기록의 범주 확장과 서술 주체의 변화
2 에서는 사회 변동에 의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이 변화
한 것이 민속의 지 조사를 통해 수집,생산된 기록에 구체 으로 어떠
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본다.민속 기록의 성격 변화는 세 가지 측
면,민속 기록의 정리 방식과 시청각 자료의 역할 그리고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에서 살펴본다. 민속 시기에는 도시민속보고서,살림살이
조사보고서와 같이 시민 사회의 일상생활사와 도시 민속을 조사한
민속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그 다고 해서 근 민속을 상으로 한 기
록과 민속을 상으로 한 기록이 엄 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양자 어느 한쪽에 더 을 둔 민속 기록이 있다고 보는 편이
할 것이다.그러므로 근 민속과 민속으로 기록의 주제를 양
분하기보다는 체 인 시간의 후 계상 근 민속 시기에서 민
속 시기로 오면서 기록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기록의 성격은 민속 기록 자체 그리고 련 연구의 검토를 통해 살
펴본다.
가.민속 기록의 정리 방식
근 민속 시기 민속 기록은 민속 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록들을 조사
보고서,민속지로 엮어낸 형식이 큰 비 을 차지한다. 외 으로 국문학
계에서 심 있게 다루는 분야인 설화,무가,속담,민요의 경우는 채집
한 노래나 이야기를 묶은 자료집 형식으로 다수 발간이 되었다.46)이러
한 자료집 형태를 제외하면 근 민속 시기 부분의 민속 기록은 조사
46) 표 인 것으로 한국학 앙연구원의 『구비문학 계』( 85권,1979~1992),김
태곤의 『한국무가집』(총4집, 1971~1979), 임동권의 『한국민요집』( 7권,
1961~1992),이소라의 『한국의 농요』( 4권,1985~1990),임석재의 『한국구 설
화』( 12권,1987~1993)등이 있다.
-25-
보고서,민속지로 정리되었다.47)1967년 국부락제당조사에 의한 7권의
보고서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민속종합조사보고서,한국학 앙연구원
의 향 민속지 시리즈,경상북도의 경북 악지 등은 모두 일정 항목과
체제에 따른 민속보고서,민속지이다.
민속 기록을 기획된 주제에 의한 수집 기록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록을
어떤 틀에 맞추어 정리한다는 이 여타의 수집 기록과 다른 이라고
할 수 있다.48) 를 들어 미술 아카이 는 작가의 습작,스 치,작품 매
매(賣買)계약서,편지,노트,평론,기사 등을 모아놓은 형태일 것이다.혹
은 해설집,자료집 등의 형태도 있을 것이다.이에 비해 민속 기록은 이
러한 수집 자료를 조사의 의도와 목 에 따라 보고서,민속지로 편집한
형태가 가장 많다.물론 민속 기록이 ‘무형’의 상을 다루며 피조사자의
기억과 연행을 찰하는 지 조사의 결과물인 까닭에 다른 수집 기록과
의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이다.특히 1970~80년 통 문화 보호 정책
에 의해 추진된 민속조사보고서는 사업 수행에 한 결과 보고(報告)의
성격을 가진다는 도 고려되어야 한다.다만 민속 기록이 다른 수집 기
록이 갖는 성격과 비교했을 때 문헌,구술 기록,사진, 상 등 수집된
기록 자체가 아닌 보고서의 양식으로 생산된다는 이 특징 이라는 것
은 주목할 만하다.
근 민속 시기 민속 기록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민속지,민속보
고서,조사보고서는 어떤 특성을 지닌 기록인가?민속지가 민속보고서나
47)국문학계에서 심을 갖는 민속 분야인 설화 ·무가 ·속담 ·민요 등이 채집한
노래나 이야기를 묶은 자료집 형식으로 정리되는 경향은 민속지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를 들어『경기민속지Ⅶ-구비문학편』의 설화,무가,민요,생활언어,속
담,수수께끼,속신어(구비단문),방언은 항목별로 제보자에 한 설명과 구술을
채록한 로 구성되어 있다.
48)민속 기록을 수집 기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민속 기록은 기증이나 매매,일반 인 수집 활동보다는 주로 지 조사
를 통해 수집,생산되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에서 민속 기록은 연구소의 연구
결과물 혹은 국가 기 의 사업 수행 이후의 결과물로서 기 의 업무 활동 과정에
서 생산된 기록을 이 받은 아카이 (archives)로 볼 수도 있다.이러한 여러 시
각의 가능성 때문에 민속 기록을 어느 한 편으로 정하여 보기보다는 수집 기록으
로 보았을 때를 가정하여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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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보다 더 분석 이고 조사자의 주 을 담은 서술이라고 보는
이 있다.그러나 각각의 개념과 쓰임에 해 정확한 구분이 되어 있
지는 않다.본 연구에서는 민속지,민속보고서,조사보고서를 통틀어 민
속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민속지는 서양
문화인류학의 한 부문인 민족지학(民族誌學,ethnography)에서 생된
것이다.49)민족지학은 존한 민족의 습이나 습속에 한 순수한 기술
(記述)이다.이는 민족,특히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문헌으로 역사가
하지 않는 민족을 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50)즉 민족지,민족지
학은 기본 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사회·문화 차이(gap)가 큰 조건
에서,많은 경우 문자가 없거나 혹은 역사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사회
를 상으로 지 조사를 통해 연구하는 연구방법론이다.
민속지(民俗誌)는 한국의 민속 연구 련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로 인
류학 지 조사 방법론을 용하여 민속 기록을 수집 ·정리하는 작업
이다.민속지의 목 은 연구하는 문화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깊이와 폭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고하는 데 있다.51)한국민
속종합조사보고서 첫 간행물인 ‘남편’의 조사경 에는 민속 조사가 ‘민
족 문화의 발굴선양,소멸해가는 민속 문화의 조사기록 보존,문화재 지
정사업상의 참고 내지 기 ,학술연구 문화재 리행정의 기 자료’를
마련하기 함이라고 되어 있다.민속 조사의 목 이 학술 연구의 기
자료이자 통문화의 참고 자료를 생산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민속지는 개별 학자의 에 따라 서술의 과 방식이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연구 상에 한
총체 보고서 형태를 가지고 있다.즉 민속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진 기
록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연구방법에 있어서 지 참여 찰을 통해 민
49)김시덕은「한국민속학의 지조사연구 방법론」에서 ‘Ethnograpy’가 민족지,민
속지,민족지학,문화기술지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고 했다.배 동은 「 지조사
와 민속지 작성의 방법」에서 민속학의 목 과 연구 경향 방법을 고려하여 민
속학에서는 ‘Ethnography’을 민속지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50)이두 외, 의 (2004),p.16~21참조












속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 보고서라는 특성을 가진다.민속지는 연구
상에 해 분석 이고 해석 인 서술을 해 지에서 참여 찰을 통
해 직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이에 따라 민속학자는
지 조사를 수행하고, 지 조사를 마친 뒤에 수집된 민속을 자료로 이
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보고 작업을 수행한다.52)민속지는 이러한 자
료 수집의 과정을 통하여 한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간의 행
와 신념,이해,태도와 그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가치가 집약되어 쓰인
보고서이다.53)
민속지의 편제는 지 조사 사업의 시작 에서 상당 부분 결정이 되
어 있다.김시덕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일생의례편인『한국인의
일생의례』의 체계를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의 분야에 걸친 일정한 편
제의 근간은 조사연구사업을 착수하는 해인 2007년 5월 국립문화재연구
소에서 발간한『일생의례 조사 설문 매뉴얼』에 기반을 둔다고 하 다.
<표6>『한국인의 일생의례』설문내용의 세부항목
52)임재해,「민속 조사보고,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민속정보 축 과 문화





의 변화/사.혼례의 특징/※ 련자료
이하 략
<출산의례>
가.기자(치성,삼신받기)/나.산 (경도,태몽 태아의 성 구별,출
산일 지법,태 기,유산)/다.해산(산시·방향의 길흉,산실,산모
와 산 ,난산,태의 처리, ,기타)/라.산후(삼신상,몸조리,수유)/
마.육아(배냇 고리,작명,목욕·손발톱·두발처리,백일·돌,외가 첫나
들이,건강과 장수의 기원/바.기타(출산 후 닿는 제사)
<혼례>
가.의혼(혼인 령기, 매,선보기)/나.납채·연길·납폐(사주,택일,
함)/다.혼례식(상객· 인 표,사처,신부의 성장,신부 집에 들어가
기, 례청,혼례식( 안례 포함),첫날밤,자릿조반)/라.신행 구고




※ 김시덕,「일생의례 조사의 성과와 의의」,『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
속학사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2011,p.135~136
<표7>『한국인의 일생의례( 편)』의 편제
※ 김시덕, 의 (2011),p.134
김시덕은 <표6>에서 볼 수 있는 일생의례 조사를 한 설문의 세부
항목이 <표7>한국인의 인생의례 보고서의 편제에 그 로 용되었다고
보았다.사업을 발주하면서 민속지 기술체계를 기술하 다는 것이다.
례에 한 부분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민속지의 항목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처음의 조사 세부 항목과 민속지의 편제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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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함을 알 수 있다.54) 지 조사가 계획되면 이처럼 조사 항목과 그에
따른 보고서의 편제의 큰 틀이 결정된다.이러한 틀 안에서 조사자는
지 조사를 수행하고 “가.기자(祈子)/나.산 (産前)”와 같은 항목에
한 사실 기술 뿐 아니라 “바.혼례의 변화/사.혼례의 특징”과 같이
조사자의 이 어느 정도 반 되는 내용에 해서도 서술하게 된다.
지 조사 이후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편제로 엮게 되면 조사 기간 동
안에 일어난 일,다양한 경험,수집된 각종 자료들이 보고서,논문,단행
본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55)원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는 이
조사 ·연구의 주제와 취지에 맞는 내용을 취하여 조사보고서,민속지의
목차와 편제에 맞게 가감한다.함한희는 마을조사의 과정을 검토하면서
수집한 자료가 완성도와 체계성이 떨어져서 결과보고서에 수록될 수 잆
는 자료들도 있고,출 의 기획의도에 맞지 않아서 넣을 수 없는 자료들
도 많다고 하 다.김홍식은 1978년 당시 국민속종합조사(의식주편)를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56)
필자가 수십 동(棟)을 조사했어도 실제의 기술은 조사 상의 그
20~30퍼센트밖에 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 략)…자료를 분류해서 정리한 것은 다만
보다 명확히 달하고자 하는 필자의 욕심이었을 뿐,그것을 자료
로 삼기에는 이미 한 단계 걸러진 결과를 빚고 말았다.
지 조사를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면서 본래 조사한 내용의 일부만 담
게 되었다는 을 서술하고 있다.보고서의 틀 내에서 분류하고 정리하
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이 반 되었고,이로 인해 원자료로서의 의미
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을 언 한 것이다.
54)『한국인의 일생의례』의 편제에 한 내용은 김시덕,「일생의례 조사의 성과와
의의」,『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2011,
p.132~136참조
55)함한희,「민속지식의 생산과 공공성의 문제」,『마을민속 아카이 어떻게 할 것
인가』,민속원,2008,p.8
56)김홍식,「 국민속종합조사의 회고와 망-의식주 분야-」,『한국문화인류학』
제10호,1978,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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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로 조사 내용을 더 상세하게 풀어서 기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면담조사나 찰조사 자료 가운데서 노트에 힌 내용은 상당히 압축
이고 다소 부정확할 정도로 미완성인 상태이다.57)이러한 조사노트를 정
리할 때는 압축되고 불완 한 표 들을 최 한 부풀리고 구체 이며 상
세하게 풀어서 써야 한다.58)한국민속종합조사 지역편의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각 조사단원들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문화재과
에서 이것을 수합해서 편집하고 보고서를 간행하 다.59)이처럼 민속지,
조사보고서 형식의 민속 기록은 조사의 목 과 조사자의 에 의한 자
료의 편집·정리가 원자료의 형식에 비해 더 많은 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근 민속은 민간신앙,세시풍속, 혼상제 등 그 자료의 이해에 있어
서 문 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지 조사 후 일차 인 정리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원자료를 조사자의 ,조사 체
의 일정 체계 하에 정리한 민속지,조사보고서의 형식이 유의미했던 것
으로 보인다.60)이 과정에서 수집한 원자료를 보고서의 편제에 맞추어
정리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엮는 작업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반면 최근 이러한 민속 기록의 형식에 변화가 있다. 지 조사에서 수
집한 기록을 ‘원자료(raw data)의 모음’형식으로 정리하는 경향이 나타나
57)배 동,「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성법」,『민속연구』제12집,안동 학교
민속학연구소,2003,p.167~168
58)배 동은 「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성법」에서 제보자는 장에서 시간의
구속을 받게 되고,게다가 다방면에서 상황이 박하게 진행되기 일쑤라서 조사
노트에 상세하고 구체 으로 기가 불가능하다고 하 다.그래서 조사노트에는
문화 상에 한 핵심 편린들이 있는 정도라고 보았다.
59)장주근,「한국민속종합조사의 기획과 그 경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
속학사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2011,p.18
60)허용호는「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 조사 방법에 한 고찰」에서 민속종합보
고의 의미는 원자료의 수집에 있지 않고 당시 조사자의 다양한 시각의 반 에 있
다고 하는 요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필자는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
서'가 '순수민속자료인가'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오히려 필자는 ' 재 변화를
바라보려한 동태 근의 사례들','당 의 상황을 기록한 목'등에서 '한국민
속종합조사보고서'의 성과를 찾는다.' 재의 민속을 바라보는 혹은 민속을 조사
하는 다양한 시각이 어지럽게 공존한 서울 지역 조사 보고서 역시 흥미로운 연구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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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있는 그 로의 자료라고 해서 원자료 는 원천자료라는 단어
를 사용한다.61)‘원자료’는 민속 기록이 수집될 때 그 로,조사자의
에 의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일례로 구술을
채록했을 때 구술의 일부를 간 화법의 형태로 인용한 보고서와 구술을
녹음한 음성 기록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된다.‘원자료의 모음’이라고 한
다면 조사 당시 수집된 음성 기록,사진,메모,질문지, 상 등이 집합
으로 모여 있는 형태이다.
20세기민 생활사연구단은 원자료 형식의 민속 기록 수집을 시도한
표 이다.2002년 출범하여 2007년까지 진행된 20세기민 생활사연구
단은 근· 를 경험한 민 들의 삶을 기록하 다.기록의 방법은 민속
기록의 수집 단계부터 ‘원자료’를 아카이 로 구축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조사기법상으로 20세기민 생활사연구단의 방법은 지조사자들이 통상
으로 수행하는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조사 단계부터 아카이 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 다르다.62)20세기민 생활사연구단은 연구자들
이 직 지조사를 수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 로 구축하
고,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민 구술열 시리즈,사진집,구술집 등을
출간하 다.63)
20세기민 생활사연구단의 아카이 는 일반인이 쉽게 근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이 아카이 에는 2012년을 기 으로 구술 음성 일 1,114
개,사진 일 10,741개,동 상 일 514개,문서 일 815개가 등록되어
있다.64)수집한 자료는 각 자료에 분류번호를 부여한 다음 매체별로 분
류하여 상자에 담아 보 한다.20세기민 생활사연구단에서 수집하는 자
료의 종류는 사진과 문서,물 증거,구술생애사,기록 화 극 화,
61)함한희,「민속지식의 생산과 공공성의 문제」,『마을민속 아카이 어떻게 할
것인가』,민속원,2008,p.15
62)20세기민 생활사연구단에 한 내용은 김주 ,「생활사 아카이 구축의 의미
와 방법-20세기 민 생활사 아카이 사례를 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
화』제8권 1호,2005,p.221~223참조
63)김주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 를 지향하며:20세기민 생활사연구단
아카이 의 성과와 과제」,한국기록학회 제33권,2012,p.86
64)김주 , 의 (2012),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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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가치를 갖는 문학작품 등인데 이들 자료를 매체를 심으로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65)
-정지 상:제보자 제공 사진,조사자 제작 사진,지도 등
-동 상:TV방송, 화,지역 제작 상,조사자 제작 상 등
-음향:라디오 방송,구술생애사 등
-문서:신문 잡지 기사,문학 작품,발굴 문서 자료,조사자 노트 등
-실물:물증
민속 시기로 넘어오면서 민속 연구의 은 조사와 연구의 상
에서 잠재 활용을 한 기록화의 상으로 옮겨오고 있다.민속이 잠
재 활용을 한 기록화의 상일 때 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온 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요하게 된다. 의 일상 풍속과 도시 민속은
당장의 조사·연구 가치도 있지만,그보다 향후 잠재 으로 연구,기타 참
고 등에 이용될 것이 상되는 기록이며 어떤 맥락에서 유용하게 쓰일지
는 재로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이러한 시각에서 가능한 한 조사자의
가공이 최소화된 ‘원자료의 모음’형태를 추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을 기술한 민속지와 여러 원자료의 목록을 정리하여 공개하
는 민속 기록 두 가지 에서 무엇이 민속을 더 잘 표 하고 기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이는 조사 주제와 조사의 맥락 등 상
황과 에 따라 다를 것이다.일반 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언이라면
구술을 그 로 채록한 것보다는 강의 내용을 연구자가 해석하여 기술
한 것이 더 쓰임이 높을 수도 있다.반 로 지 주민의 감정과 생각을
가늠하려면 로 서술한 내용보다는 구술을 녹음한 음성 기록이 더 달
력이 높을 수도 있다.이처럼 본 연구는 원자료 혹은 보고서 어느 한
쪽의 방향으로 민속 기록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한
것이 아니다.민속 기록을 생산하는 맥락과 필요가 근본 으로 변화하
기 때문에 민속 기록의 성격도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다.
65)김주 , 의 (2005),p.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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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청각 자료의 역할
근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은 텍스트가 심이 되고 사진,도면,악보
가 보조 인 자료로 추가되었다.그런데 민속 시기로 오면서 시청
각 기록의 비 이 높아지고 있다.단권의 책자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의 기록이 총체 으로 모인 형태로 민속 기록이 정리되는 경
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 조사에서 수집,생산된 필름과 음성 테이
등을 모아놓은 민속 아카이 도 구축되고 있다.주목할 것은 시청각
기록의 생산과 공개의 양 인 증가뿐만이 아니다.시청각 기록이 단순한
보조 자료로서 조사 내용의 서술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일부
로 기능하는 데까지 확 되고 있다.
그 다면 구체 으로 시청각 기록의 비 확 라는 측면에서 근 민
속 시기와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960~70년 문화재연구소의 한국민속종합조사에서 사진,구술 자료는
그 자체가 민속 기록으로 간주되기보다 보고서의 작성이라는 1차 목
을 해 수집되었다.수집된 자료가 체로 보고서 발간을 한 보조 자
료의 성격을 지니며,사진자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시청각 매체 발달
에 따른 시기별 시청각 기록의 양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66)『무의
식』(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4책,1983년)을 보면 보고서 뒷부분에
악보,도 1,도 2가 있어 부록과 같은 형태로 악보와 그림(진도 굿상
배치도 외)사진(진도 무무의 춤사 ,통 오구새남 무넘기 외)이 수록
되어 있다.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를 포함한 근 민속 시기 부분의
민속지,민속보고서는 사진,그림,도면,악보가 부록의 형식으로 정리되
었다.
장주근은 「한국민속종합조사의 기획과 그 경 」에서 지역별 종합조
사를 계획하면서 “해마다 조사를 마치고 연말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66)본 내용은 해당 내용은 문화재연구소(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황경순)로
부터 자민원을 통해 답변 받은 것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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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원들이 지조사에서 촬 한 사진 필름이나 녹음테이 를 복제해
서 한부씩은 제출할 것”을 계획했으나 종합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진 필
름이나 녹음테이 가 잘 수합되지 않았다고 기술하 다.67)추후 국의
자료들을 모으면 민속박물 에 “민속사진녹음자료보 소”도 가능할 것이
라고 계획했으나 사실상 잘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민속 기록의 수
집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의 기록을 염두에 두었지만 실질 으로는 보고
서에 부가 으로 포함되는 보조 자료로서 성격을 가졌고 당시에는 그 자
체가 민속 기록의 가치를 가지고 수집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 의 조사 연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사진자료,
동 상 자료는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한 해당 과 단 에서
리 운 해왔다.이로 인해 이러한 자료의 활용은 물론 리를 한 인
력 등 문제가 많았다.68) 재는 민속박물 산하에 민속아카이 를 구축
하면서 통합 리의 노력을 기울여 따로 리되던 기록을 정리하여 활
용 가능한 정보로 제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하게 생각해볼
것은 규모 민속 조사 사업을 통해 수집된 시청각 기록은 당시 보고서
의 작성을 한 보조 자료로서 이용되었고,개별 기록의 이용 가치는
최근에 와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는 이다.
민속 시기에 들어서면서 민속 기록에서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시
청각 기록의 비 이 증가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어볼 수 있다.
첫째는 조사보고서,민속지의 형식 내에서 시청각 기록을 극 으로 활
용하는 형태이다.시청각 기록이 보고서의 형식 내에서 비 을 확 한
경우이다.서울역사박물 의 도시민속조사보고서는 보고서가 발간된 이
후 장의 사진,음원,동 상을 담아 DVD로 발간하 다.일종의 부록이
나 자료집의 형태로 시청각 자료에 근할 수 있다.한국향토문화 자
과 같이 종이 기록으로 발간하지 않고 웹 서버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문자, 상,음성 기록을 과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새로운 민속 기록도
67)장주근,「한국민속종합조사의 기획과 그 경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
속학사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2011,p.12~18
68)김시덕,「민속아카이 」,『마을민속 아카이 어떻게 할 것인가』,민속원,
2008,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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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를 통해 보고서가 어떤 상황의 면담과 찰을 거쳐 서술되었는지
자세한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상 민속학(VisualFolklore혹은 VisualEthnography)의 한 분야로서 텍스
트를 이고 사진을 본문으로 하는 사진민속지(PhotographicEthnography)
도 있다.이는 사진과 텍스트의 비율이 최소 50:50이거나 사진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형태의 민속지이다.사진민속지는 텍스트와 사진이 본문을
구성한다는 에서 텍스트가 사진을 설명하는 캡션의 기능을 하는 도록이
나 사진집과 다르다.69)기록 사진이 그 자체로 민속자료 구실을 하게 됨에
따라 사진이 주가 되고 이 보조가 되는 보고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70)
둘째는 조사보고서,민속지의 형식을 가지면서 별도의 음성,사진,
상 아카이 를 구축하는 것이다.민속박물 의『살림살이보고서』와『
국의 혼례문화』는 사진 기록이 별도의 아카이 로 만들어져 있어 보고서
와 별개로 열람할 수 있다.민속박물 의『살림살이보고서』는 지 조사
에 문 사진작가가 함께 참여하 고 조사의 구상 단계에서 어떤 사진과
상을 촬 할지 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울산 달
동 유정수 박은경 가족의 살림살이』,『황인용·김희순 부부의 살림살이』
의 사례도 각 사진에 조사 일자,조사자,용도,특징 등 각각 기록의 리
를 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별도의 아카이 로 구성하 다.이 게
보고서가 간행되면서 동시에 사진 아카이 가 만들어질 경우 보고서라는
지면상의 한계에서 자유롭게 된다.보고서의 제한된 지면에 실리지 않아
도 하나의 기록으로서 리되고 이용될 수 있다.
셋째는 20세기민 생활사연구단과 같이 처음부터 민속아카이 의 구축
을 염두에 두고 원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경우이다.20세기민 생활사
연구단의 아카이 는 정지 상,동 상,음향,문서,실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러한 기록은 지 조사 단계에서 민속아카이 의 구성 요소로서
수집된다.시청각 기록이 우연한 기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 조사 단
69)사진민속지라는 용어와 이에 한 내용은 김시덕, 의 (2005),p.65~6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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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터 계획 으로 수집,생산됨으로써 민속 기록에서 시청각 기록이 가
지는 요성이 증 된다고 할 수 있다.
<표8>최근 민속박물 민속 지 조사의 시청각 기록
시청각 기록이 갖는 비 이 증 되면서 민속의 지 조사 단계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지 조사에서 처음부터 시청각 기록이 민속 기록으로
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수집,생산하는 것이다.이는 가능한 한 조사
자가 많은 사진, 상을 촬 하여 제출하도록 권장되지만 상황이 어려우
면 촬 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 받지 못하기도 하는 근 민속 시기의
지 조사와는 다르다.임재해는『민속조사의 장과 방법』에서 민속학의
발 에 따라 ‘민속을 쓴다’는 고 인 방법에서 ‘민속을 는다’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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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과 보고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고 하 다.기록 상을 시하는
조사연구 방법으로의 환과 민속지 편집 방향이 모색될 필요도 제시되고
있다.71)
다양한 매체의 시청각 기록을 극 으로 이용하는 민속 기록이 증가하
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이러한 상은 일차 으로 시청각 매체와 디
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상 인문학의 향으로 볼 수 있다.
상민속학(VisualFolklore),음향인류학(AnthropologyofSound),시각
인류학(VisualAnthropology), 상인류학(EthnographicFilm)과 같이 인
류학과 민속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표 매체를 통해 학문의 새로운 가능
성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다.시청각 기록을 생산하고 리하는 것을
손쉽게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로 달하기 어려운 연희,의식과 같은
장면을 생생하게 포착하여 달하는 것이다.시청각 매체가 가지는 이러
한 장 을 민속학 분야에서 인지하고 활용하게 된 것이 시청각 기록의
비 이 증가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 아카이 붐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주제별 아카이 를 구축하려
는 사회 움직임도 향을 미쳤을 것이다.음악,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련 기록을 수집하고,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체계 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지 조사를 통해 수집했지만 히 정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민속 분야의 시청각 기록에 한 리를 추
진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각계의 아카이 의 구축 움직임은
지 조사에서 수집,생산된 기록 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테이 ,
필름,DVD등 여러 시청각 기록들의 리와 활용 문제를 수면 에 떠
오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속이 민속에 주목하면서 민속 기록의 성격이 달라진 것도 시청
각 기록의 비 이 높아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근 민속 시기 민속지,
민속보고서는 통 인 민속의 모습과 황을 기록에 담았다.가령 산신
제(山神祭)를 를 들면 제를 지낼 때 어떤 도구와 옷이 필요한지,어떤
71)김시덕, 의 (2005),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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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제를 지내는지 세세하게 기록한다.그리고 각 마을에 산신제를
지내는 풍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마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것도 기록한다.이는 설령 산신제의 풍습이 변형되거나 사라진다고 해도
추후에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도록 자세히 로 옮겨두는 작업이다.
요한 것은 통 인 민속을 기록한 민속 기록은 그 자체로 가치 있
게 여겨진다는 이다.일반 으로 보면 이러한 민속 기록은 통 인
민속이 지니는 ‘소 함’과 등가(等價)의 가치를 가진다.‘우리 것’을 보존
하기 한 뚜렷한 목 과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록이다.앞서 말한
산신제의 조사 내용이 정리된 민속지가 있다면 이 민속지는 산신제라는
상이 가지는 희귀성과 일회성을 신한다.이는 텍스트로 표 된 산신
제의 모습이자 황이다.보통 사람들은 이제 잘 알지 못하게 된 굿,제
례 의식,산속(産俗)등을 문가들이 직 찾아다니며 조사한 것을 달
해주는 매개가 근 민속 시기의 민속지,민속보고서인 것이다.
반면 민속에 을 둔 기록은 언제 어떤 목 으로 활용될지 명
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많다.바꾸어 말하면 민속의 원형과 등가의 가치
를 지닌 근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과 달리 민속 시기의 민속 기
록은 미래의 활용에 담보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컨 2006년 이후 간
행된『살림살이 보고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 민속보고서는 아 트
의 집 구조와 가구부터 시작해서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살
림살이를 기록한 것이다.이는 세월이 흐른 뒤 21세기 반 한국의 일반
인 가정의 살림살이를 보여 수 있다.이 기록은 미래의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21세기 반 한국 산층의 삶의 양식을 연구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 미래의 소설이나 화에서 과거의 생활 풍경을 묘사하
는데 참조될 수도 있다.
민속에 을 둔 민속 기록은 향후 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단되는 동시 일반 시민의 풍속을 기록화한 것이다.미래의 쓰임에
비하여 수집,생산하는 기록인 만큼 추후의 활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앞으로 민속 기록이 활용되기 해서는 민속 기록이 다양한 분야
에서 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 인지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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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리고 련 학문의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 술,산
업 등 일반에 리 알릴 필요가 있다.민속을 생생하고 쉽게 달할 수
있는 내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속에 을 두는 민속 기록은 내
부 으로 이러한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그리고 시청각 기록
은 민속의 장을 생동감 있고 쉽게 달하기에 보다 더 합할 수 있
다.이러한 맥락에서 시청각 기록이 이 보다 민속 기록에서 극 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을 이해해볼 수 있다.
다.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
민속 기록에서 제보자 혹은 구술자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시민의 역할
이 증가하고 있다.이는 조사자,연구자의 이 개입하지 않은 원자료
의 비 이 증가한다는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엄 히 말해 원자료가
‘있는 그 로의 자료’라고 해서 조사자의 이 반 되지 않은 기
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 조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사 지역
피조사자의 선정,질문지 ·설문지 작성 그리고 실제 면담 과정 등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조사자의 이 투 된다.원자료는 수집 이후에 조사
자의 에 의한 가공이 최소화된 기록으로 보면 할 것이다.
수집된 기록을 조사,조사자의 목 과 의도에 맞게 편집하는 정도가
감소하면서 음성 기록의 원본,동 상 기록,채록된 구술 자료 등을 통해
피조사자의 목소리가 좀 더 그 로 드러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안동
학교 민속학연구소의 경북의 통마을시리즈는 그 보고 양식에 있어서
“조사 내용에 따라 민속지 수 의 체계를 갖춘 것에서부터 구술자료 채
록 보고까지 다양한 방식을 이루고”있다.72)『경북의 통마을Ⅲ- 당기
기와 길 이 유명한 청운마을』을 보면 일생의례와 세시풍속,민간신앙
조사 내용을 설명 부분과 구술 채록본이 실린 부분으로 구성했다.이는
72)안동 학교 민속학연구소,『경북의 통마을1-안동시 풍산읍 서미2리 민속지 까
치구멍집 많고 도둑 없는 목 마을』,2002,머리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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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의 설명 간에 제보자의 구술이 인용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구
술 채록본을 독립 인 부분으로 실은 것이다.서술자의 설명이 심이
되고 필요한 구술 부분만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구술 채록본으로만 조
사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을 부분 으로 채택한 것이다.이러한 ‘경북의
통마을 시리즈’는 장의 모습을 생생히 하는 장론 방법으로 텍
스트를 처리하여 향후 자료로서 가치의 무게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
다.73)
민속박물 의 임신 ·출산 ·육아 조사보고서인『엄마가 쓰는 육
아일기』는 기록 자체에서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난다.74)이 조사보고서
는 육아를 경험한 엄마 스스로가 임신과 출산,육아 과정을 기록하는 동
시에 다양한 제보자들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의 양상이 어떠한지
조사한 것이다.보고서 앞부분은 임신,태교,출산,육아의 항목별 조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사를 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제보자들이 올린
육아일기와 구술 조사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75)조사자의
설명과 그에 맞는 제보자의 사례를 같이 엮는 것은 이 의 민속지나 조
사보고서에서도 많이 보이는 구성이지만 조사 시기에 한정 으로 수집된
구술뿐 아니라 일상 으로 제보자에 의해 기록된 도 인용하 다는
에서 다르다.보고서의 뒷부분은 육아 살림살이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
인데,2009년에 출생한 김아라찬의 어머니가 스스로 아기를 임신하는 과
정부터 탄생과 출산,1년여의 육아과정에 한 내용을 일기를 쓰듯이 기
록하 다.76)제보자가 스스로 기록한 일기와 을 통해서 일반 시민의
73)김시덕, 의 (2005),p.65
74)국립민속박물 ,『엄마가 쓰는 육아일기』,2011
75)『엄마가 쓰는 육아일기』는 조사를 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제보자들이 직
올린 육아일기를 발췌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인터넷 언어가 포함된 육아일기
와 구술 자료는 생동감을 살리기 해 가능한 원문 그 로 표기하 으나 의미의
원활한 소통을 해 일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수정하 다.
76)『엄마가 쓰는 육아일기』에 의하면 민속박물 의 임신·출산·육아 조사는
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과 아이들을 제보자로 하여 재 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가에 을 맞추었다.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육아
양상을 기록하고,그 할머니 세 의 인터뷰를 통해 1970~80년 에서 에 이르
는 변화 과정까지 살피는 것이 이 조사의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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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인 경험과 기억이 근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에 비해 가감 없이
해지는 민속 기록이 생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는 민속지와 조사보고서 자체를 통해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를
살펴보았다.여기서는 련 연구를 통해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에 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민속지,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일
련의 연구에서 지속 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 은 ‘평면 인 기술’에
한 비 이다.이러한 비 은 평면 인 서술을 지양하고 조사자의 시각
에서 분석·해석된 정보를 요구한다.사실 그 로를 옮겨오는 민속 기록
보다는 조사자가 유의미한 연구로 엮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다.임장 은 물질문화조사의 일환으로서 운반용구(運搬用具)를 주
제로 한 민속종합조사보고서(1997)를 검토하면서 지게의 제작 방법이나
용도를 기술함에 있어서 채록한 그 로 서술체로 기술하고 있어 보고서
기술 상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사자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 을 담은 기술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
다.77)
실질 으로 발간된 민속지나 민속보고서에서 정보를 조사자의 에
서 분석하고 해석하여 서술하 는지 있는 그 로 서술하 는지 여부는
어느 한편으로 정하여 말할 수 없다.하나의 민속 기록에도 여러 가지
시각이 용되었을 수도 있고 지 조사의 목 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
다.한 가지 알 수 있는 은 이 시기 민속 기록에 한 연구에서는 평
면 인 서술보다는 분석 이고 해석 인,조사자의 이 극 으로
반 되는 서술을 추구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이다.
다음으로는 지 조사와 민속지의 서술에 용되는 표 인 두 근
법인 내부 (emic,culture-specific)시각과 외부 (etic,cuturaly-neutral)
시각을 논의한 연구를 통해서,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에 한 생각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외부 시각이라는 것은 지 조사를 통해 상 집단
뿐 아니라 보다 일반 이고 확장 인 이론과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77)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7운반용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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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마을 내에서의 친족 계가 각 구성원의 사회 치에 미치
는 향 등과 같이 사회학 인 이론에 기 하여 사례 연구를 통해 일반
론 인 규칙을 확인하는데 심을 갖는다.내부 시각은 이에 한 비
으로 등장한 것이다.이는 연구 상 집단 안에서만 유효한 해석,철
하게 마을의 내부의 구성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상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자체가 아니라 내부 시각을 실
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방법이다.1986년 김 억은 찰한 사실을 최
한 해석하고 분석하여 서술함으로써 내부 시각을 실 할 수 있다고 보
았다.조사자는 민속 조사를 통해 생생한 장에 동참했던 사람으로서
마을 주민의 입장이 되어 극 으로 정보를 마을 주민의 말로 ‘번역’하
여 달할 것이 요구된다.78)마을 내부에 있는 주민의 으로 풍습과 문
화를 해석하는 것이 조사자의 역할 하나인 것이다.이는 2003년 배
동의 연구 등에서도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다.79)
반면 최근 이와 다른 시각이 등장하 다.임재해는 내부 시각을 실
하는 방법은 원자료를 통해서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 다.마을 주
민의 시각에서 본 상을 가장 있는 그 로의 모습으로 하는 방법은
원자료의 형식으로 민속 기록을 생산하는 방법이라는 을 강조한다.조
사 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시각은 구성원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80)임재해는 일정
한 틀에 내용을 채워 넣는,틀이 짜인 보고서에서 공간 ·시간 으로 확
하고 종이에 문자로 기록하는 리포트(report)의 형식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그가 지 하는 것은 ‘쓰기’를 통해 민속이 보고되면 여러 제
약에 의해 사실을 있는 그 로 쓴다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는
이다.이러한 제약에 의해 결과 으로 은 ‘부분 인 진리’만을 하게
78)김 억,「한국사회연구와 인류학 방법론-민족지 근을 심으로-」,『한국
사회과학』 8권 1호,1986,p.131~140참조
79)배 동,「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성법」,『민속연구』제12집,안동 학교
민속학연구소,2003,p.161~185참조
80)임재해,「민속 조사보고,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민속정보 축 과 문화
지식 공유의 발상 환」,『민속연구』 제12집,안동 학교 민속학연구소,2003,
p.9~3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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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81)이를 극복하고 “상투 인 조사와 상투 인 보고의 틀을 벗어나
려면 장조사를 하고 장에서 연행되는 실제 상황을 가능한 온 하게
그들의 목소리로 보고해야”함을 제안한다.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로 진술
하는 사실을 그 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민속 기록이 가능한 한 어떤 해석과 분석이 가해지지 않고
지 조사 당시의 맥락을 잘 보존한 원자료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음을 살펴보았다.근 민속은 민속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
는 것이 가능하다. 를 들어 근 민속 시기의 산속(産俗)을 보면 기자
(祈子)를 한 치성은 어떻게 드리는지 은 아이의 성별에 따라 어떻
게 치는지에 한 답,민속의 원형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를 기 으
로 옮고 그름의 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만일 어느 제보자가 원형으로
간주되는 것과 다르게 기억한다면 그것은 원형과 다른 그른 제보이다.
고정 인 원형이 실제로 어느 시기를 기 으로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
만 ‘원형’이라는 개념에 최 한 가깝게 민속의 상을 구 하는 것을 추
구하는 것이다.
민속 기록은 개인의 경험과 유동 인 삶의 모습을 다룬다.이러
한 민속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기보다는 민속의 다양성과 변동성이
있다.조사자는 여러 제보자를 면담하여 하나의 원형으로 수렴되는 민속
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여러 면담을 종합하여 일반 인 추세를 알아
볼 수도 있지만 각 개인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개별 인 사례로 다
루는 경우가 많다. 요한 것은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으로 해서 조사자
가 지 조사에서 목격한 민속 상을 해석하여 달할 필요성이 낮아졌
다는 이다.사실 근 민속의 내용은 련 연구자의 번역과 해석이 없
이 원자료를 통해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 일반 인 사람이라면 이
어떤 내용이 근 민속의 원형인지도 분별할만한 문성을 가지고 있
지 않다.반 로 민속은 가령 요즘의 산모는 어떻게 출산을 비하
는지,육아는 어떻게 하는지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일상 이고 개인 인
사례를 다룬다.이러한 내용들은 조사 상자의 말,행동 혹은 상 그
81)클리포드의 ‘부분 진리’는 임재해, 의 (2003),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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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질 때 더 맥락을 악하기 쉽고 효과 으로 달될 가능성이 높
다.민속의 새로운 의미가 민속 기록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Ⅳ.민속 기록의 변화와 민속아카이 의 역할
4장에서는 최근 극 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속아카이 가 민속
기록의 성격 변화에 비추어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이는 3장에서 도출된 민속 기록의 변화상을 토 로 상을 새롭게
해석해보려는 노력이다.국내 민속아카이 로서 가장 큰 규모로 건립된
국립민속박물 의 민속아카이 는 박물 의 유물 외에 이를 보조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이용하기 해
구축되었다.민속아카이 는 민속에 한 다양한 매체의 민속자료
컬 션을 리하는 종합 정보 센터로서 한국 민속자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민속자료를 포 하는 민속아카이 를 표방한다.
민속아카이 에 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지 않았다.민속 아카이 의
필요성은 2000년을 후하여 향토사학계에서 시작하여 본격 으로 제기
되었다.향토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지방문화 아카이 에 한
의식이 2000년 들어서는 차 구체 인 실천계획까지 나오게 된다.82)
민속아카이 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지 조사나 기증 등에 의해 수합된 민속 기록들을 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기록은 시청각 기록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그 리방식에 있어서 박물 이나 문화재연구소 등 기존의
기 에서 소화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리 기 에서
분류와 정리 보존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다양한 민속
기록들은 보고서에 반 되지 않고,박물처럼 시의 기능은 없으나 향후
잠재 인 쓰임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러한 기록의 이용을 제공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이용자들에게 민속 기록을 공개하여 박물 의
82)이정재,「민속아카이 와 문화정책」,『한국민속학』,제9권 6호,2004,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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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과 함께 생생한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정보 제공
기 으로서 역할을 민속 아카이 에 기 하는 것이다.마지막은 민속
아카이 가 여러 기 에서 복 인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체계 인 민속 기록의 수집,생산을 한 통합 인 리 기 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민속아카이 의 필요를 제기하는 주된 이유는 시청각 기록을 포함한
민속 기록을 리하고 정보 자원으로 제공할 설비와 기술을 갖춘 기 이
없다는 것이다.이는 민속 기록 리의 황을 근거로 민속아카이 의
필요 여부를 단한 것이다.그러나 민속 기록의 리가 시 한 문제인
이유는 제 로 리되지 않고 있는 기록들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민속 기록을 원자료의 형식으로 리할 필요가 증 되었다는 에서도
민속아카이 구축의 시 성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속의
시기로 오면서 지 조사에서 수집,생산된 기록은 미래에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자료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근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이 주로 조사와 연구를 한
참고자료가 되었다면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은 비단 학문의
역에서 뿐 아니라 문학, 술,문화 산업의 역까지 활용의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다. 민속기록 리에 한 상 인 분석에 더하여
민속이 의 민속으로 옮겨가는 큰 변화에 한 인식을 토 로
민속아카이 의 역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립민속박물 의 민속아카이 는 박물 의 연장선상에 있다.60년
부터 본격화 된 민속 문화 보존 장치들이 수 십 년 동안 진행되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이슈는 박물 의 연장선에 있는 민속 아카이 에
한 발상이었다.83) 민속아카이 가 리하게 될 민속 기록은 민속
박물 이 소장한 민속 박물 내지 민속 문헌과 함께 제공되었을 때 더
생생한 정보를 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그런데 일반 으로
아카이 (Archives)는 박물 이 아닌 도서 과 비교하여 역할의 차이가





















수집 방법 구입,수증,유증,이 등
구입,수증,유증,이 ,복
제 등
평가 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정보 가치
※ 김시덕,「민속 아카이 구축」,『마을민속 아카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2008,p.98
단일권(單一卷)이 아니라 맥락이 유지된 기록의 모음을 집합 으로
보존한다는 이 부각된다.반면,아래의 <표9>와 같이 민속 아카이 는
박물 과 비교하여 의미가 설명된다.
<표9>민속박물 과 민속아카이 의 비교
<표9>에 따르면 민속박물 은 유형 유산의 유일한 원본을 리하며,
소장품을 평가하는 기 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이다.이에 비해 민속
아카이 는 ‘다양한 매체의 생활문화 기록자료’를 리하며 평가 기 은
정보 가치이다.이 때 아카이 는 원본이 아니라 복제된 자료라 하더라도
그 정보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성,유일성의 가치는
약화된다.동시에 다양한 매체의 자료가 가진 정보성이 민속아카이 가
갖는 특성이 된다.
민속아카이 가 원본성의 가치보다 정보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민속
기록의 정보화 논의와 맞닿아 있다.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은 지
조사 당시 생산된 원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활용될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최근 민속학계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속자료의 공유와 정보화 방안에 한 담론은 민속의 의미
변화라는 상과 깊은 연 이 있다고 본다. 민속을 상으로 한
-47-
민속 기록은 잠재 인 활용이 상되기 때문에 민속 기록이 가진
정보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심
축이 필요하다.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기 으로 제시된 것이 민속
아카이 라고 생각한다.
민속 기록이 조사자,연구자에 의해 보고서로 간행되는 근 민속 시
기의 특성은 차 달라지고 있다.시청각 자료를 비롯한 사진,질문지,
조사노트와 같은 다양한 민속 기록이 보고서의 편제에 편입되지 않고 독
립 인 기록으로 리되기 시작한 것이다.각각의 기록은 하나의 지
조사라는 큰 범 안에서 상호간의 맥락을 유지하는 아카이 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향후 민속학의 민속 기록 리에서 기록 리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부분이 차 확 될 것이라 생각한다.하나의 지 조사가 마
무리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 이외에도 각각의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여 주제별,매체별로 리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다.
이러한 민속아카이 는 민속에 주목하는 민속학계가 민속 기록의
정보화를 구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단순히
방법론 으로 기록을 리하는 기술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으로
사회 ,학문 의 변화에 의해 민속 기록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을 이해한 토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속 기록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48-
Ⅴ.결론
해방 이후 한국 민속 기록은 1960년 에 지 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민속박물 을 비롯한 법과 제도 장치에 힘입어 규모 조사사업을 통
해 수집,생산되기 시작하 다. 규모 조사사업은 1970년 에 들어서면
서 본격 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 많은 조사보고서와 민속지가 발간되
었다.이때 민속이란 개항기 이후 반속의 의례와 풍속이 섞이기 시작하
면서 형성된 인식구조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민속은 소멸하고 있는 것
으로서 시 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고정 이고 고유한 상으로 인
식되었다.때문에 민속의 원형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과제가 주어지며
문 인 지식을 가진 조사자를 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이처럼 근
민속은 문 인 조사와 연구의 가치를 지니므로 민속 조사의 결과는 주
로 연구자,조사자의 지식에 의해 히 가감되고 편집된 형태의 조사
보고서,민속지 형식으로 생산되어왔다.시청각 자료,메모,구술 기록 등
은 주로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한 보조 인 자료로서 결과물의 발간이
완료되면 각 부서나 자료실에서 보 하 다.
1990년 이후에 민속의 심은 차 도시 민속,일상생활사와 같이
유동 인 ‘재’의 민속으로 옮겨오게 된다. 국이 도시화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이 동질화되면서 도시를 심으로 한 새로운 풍속이
생겨났다. 한 농 사회의 와해와 개항기 후를 기억하는 세 의 노
령화 등으로 통 인 민속의 은 그 의미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근 와 를 경험한 일반 시민의 경험과 기억이 민속의 주요한 심사
로 떠오르면서 민속은 차 잠재 활용을 한 기록화의 상으로서 의
미를 갖게 된다.당장의 시 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의 잠재 인 연구를 한 충실한 기록화가 요구되는 것이다.그 결과
재의 모습을 있는 그 로 보여 수 있는 ‘원자료의 모음’형식이 새로운
민속 기록의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방 한 민속 기록을 모두 다루기에는 실 으로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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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960년 이후 생산,수집된 민속 기록 련 선행 연구에서 요
하다고 평가되는 민속 기록을 심으로 논의하 다. 체 인 흐름에서
민속 기록 형식의 변화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속 기록이 다 다루
어지지 못했다는 이 지 될 수 있다.미처 다 살피지 못한 민속 기록
에서도 기록의 성격과 변화에 해서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기록은 그 자체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학문 인 동기에 의해 추동되며 여러
향 계 가운데 형성된다는 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기록에 요구하는 역할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성격도 달라진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민속 기록의 수집, 리,
활용이 요하기 때문에 본질 으로 민속 기록이 어떤 배경과 에서
생산되는지 그로 인해 어떤 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이러한 기록 자체의 성격을 살필 때 안으로 떠오
르는 민속 기록의 활용과 리에 한 담론들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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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orean folklorearchetypebased on therecordsgathered and
produced through field research.However,recent socio-economic




affected therecordsthataregathered and produced through field
research.The objective of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The study firstreviewed how the conceptoffolklore and the
perception of folklore research had changed as a result of
socio-economic transition. On the basis of the review, the
characteristicsofthechangeinfolklorerecordswereexaminedand
studied from three aspects:methods of arrangement of folklore
records,the role of audio-visualmaterials,and the subject of










foreign customs after the opening-port era. The folklore was




the modern folklore has the values of expert research and
investigation,theresultsofthefolkloreresearchhavebeenmainly
producedintheform ofresearchreportsandethnographyproperly
tailored and edited with the knowledge ofexperts.Audio-visual







transportation,new traditions centered on urban areas began to
emerge.In addition,dismantling ofruralareasandageing ofthe
generationwhostilrememberedthetimeofport-openingerafurther













thefeatureofarchivesto maintain inter-relationalcontextin the
widerscope ofone field research.Thus,itisassumed thatthe
method of archiving wil play a bigger role in the field of
Ethnography,particularlyforthemanagementoffolklorerecord.In




FolkloreArchives is expected to bethekernelofutilizing the





technologies attechnicallevel,a method builtupon fundamental
understanding ofthe characteristic change offolklore records in
transformedsocialandacademicperspectiveswilbeabetterwayof
enhancingthevalueoffolklore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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